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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ENG, 52주 신고가 갱신 강세
경영실적 호전 발표로 매수세 유입 … 하반기 화학 플랜트 수주 기대

삼성엔지니어링이 2/4분기 양호한 경영실적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.

7월26일 오전 10시12분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4만67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 7월25일보다 

2.88% 오른 4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.

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최근 경영실적 호전 소식에 힘입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일 

연속 강세를 지속했다.

삼성엔지니어링의 2/4분기 매출액은 44275억원, 영업이익은 4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.2%, 272.5% 증가

했다.

대신증권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 2/4분기 양호한 실적을 올려 성장 기대감이 커졌다며 목표주가를 4만

9500원으로 종전보다 7.6% 올렸다.

삼성증권도 삼성엔지니어링의 화학사업 부문의 공사진행률 회복에 힘입어 2/4분기 실적이 대폭 호전됐다며 

목표주가를 5만3500원으로 종전대비 7% 상향조정했다.

조윤호 대신증권은 애널리스트는 “2/4분기 실적은 성장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”며 “매출 기여도가 

높은 화학사업부의 원가율 개선과 매출 증가, 판매관리비 비중 감소 효과로 영업이익 증가폭이 컸다”고 설명

했다.

또 “2/4분기 신규수주액이 1조481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48% 증가해 상반기 전체 수주실적은 2조480억원

에 달했다”며 “특히, 사우디 지역의 화학 플랜트 수주가 급증했다”고 덧붙였다.

허문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“삼성엔지니어링의 매출이 1/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5% 증가한 데 이어 2/4

분기에도 66% 증가세를 기록했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226%로 매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”며 “양질의 화학

사업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진데다 매출증가로 설계인력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판관비율도 전년동기대비 

4.2%p 낮아졌다”고 설명했다.

삼성엔지니어링은 하반기에도 사우디, 인디아, 타이, 멕시코 등에서 화학 플랜트 수주를 추진하고 있어 화학 

부문의 매출 및 신규수주 기여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.

조윤호 애널리스트는 “삼성엔지니어링은 중동 시장의 화학 플랜트 발주 시장을 감안할 때 높은 성장성 및 

주당가치 상승이 기대되며 건설경기에 민감하지 않아 건설업종 재평가 과정에서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정부

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하락압력에서 벗어나는 장점이 있다”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했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

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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